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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EO  I N T E R V I E W
│ 더존디지털웨어 김재민 표

IT&T, 

설계도면 자동생성 시스템 출시

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IT&T( 표 유상철)가

필요한 자재 데이터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도면

을 만들어주는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7월 24일

밝혔다. 지난 10개월 간 총 2억5000만원을

들여 개발한‘IT&T 도면생성시스템’은 제조업

체에서 소유하고 있는 설계도면을 데이터베이

스(DB)화∙디지털화해제품과치수및필요자재

를 선택하면 DB에서 계산 처리돼 오토캐드

(Auto CAD)상에서도면이출력된다.

이 제품은 특히 도면에 들어가는 자재품을

일정 규칙에 의해 시스템화했기 때문에 손쉽게

도면을 그릴 수 있는 것은 물론 설계업무 자동

화나설계도면관리의시스템화, 설계업무의정

확성 등을 기할 수 있다. 특히 이 회사에서 자

체 개발한‘닷넷(.Net)’기반의 도면생성 엔진인

‘제너레이터 엔진’을 적용하고 있어 이식성이

좋고 PDA나 태블릿PC 등 다양한 시스템에서

구동할수있다.  

디비코, 

티빅스(TVIX)’출시

상편집기 전문업체인 디비코( 표 이지웅)

는 동 상 포맷 호환성을 높여 모든 버전의 디

빅스 및 MPEG1ㆍ2 파일을 지원하고, 고화질

HD 컴포넌트 출력을 지원해 최 1920×

1080 픽셀의 화면으로 화를 감상할 수 있

는‘̀티빅스(TViX)’를출시했다. 

이 제품은 MP3ㆍWMAㆍOGG 등 다양한 음

악 파일을 지원해 주크박스로 활용할 수 있고,

포토앨범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. 아울러 NTFS

파일시스템을 지원해 32GB 용량마다 파티션

을 나눠야 할 필요가 없으며, 본체 크기가 작고

파워어댑터를내장해휴 가손쉬운것이특징

이다.

120GB 용량HDD를탑재할경우, 20만원

의 가격으로 85편 이상의 디빅스 화, 2만

4000여곡이상의MP3파일을저장할수있다.

PC와의 연결은 USB 2.0 인터페이스를 사

용해 용량의동 상파일을빠르게전송할수

있으며, 외장형저장장치로도사용할수있다.

엠텍비젼, 차세 휴 폰 멀티미디어 칩‘MV8601’출시

CAP시장 국내 시장점유율 1위 엠텍비젼( 표 이성민)은 차세 휴 폰용 멀티미디어 칩‘MV8601’을 출시

했다. MV8601은500만화소급고기능카메라, 3D게임, 동 상, MP3플레이어등멀티미디어기능을하나의

칩으로구현해주는차세 휴 폰용멀티미디어칩이다. 

이르면 9월 양산에 들어갈 이 제품은 국내 최초로 모바일폰용 3D그래픽엔진을 하드웨어로 구현해 기존 소프

트웨어 기반의 3D엔진보다 5~10배 향상된 속도와 생동감으로 3D게임을 즐길 수 있다. 또, 500만 화소급 이

미지센서 지원으로 카메라폰과 디지털카메라의 본격적인 화소 경쟁이 점쳐진다. MV8601의 출시로 지금까지

수입에의존하던3D게임및캠코더폰용칩의수입 체효과가기 된다.

디지털카메라를 체한다 ● 엠텍비젼 이성민 표│‘MV8601’의 개발로 앞으로 휴

폰 제조업체는 국산 IC를 사용해 500만 화소급 카메라폰 개발 및 더욱 박진감 넘치는 3D게임, 동 상 촬 ,

MP3 재생기능을구현할수있게되었다. 광학줌및Auto Focus 기능을지원하는CSP와함께카메라폰을디

지털카메라로완벽하게 체하는핵심적인기능을담당하게될것이다.

코아로직, 동 상 촬 과 음향을 동시에‘CL722S32’출시

모바일 멀티미디어 SoC(System on Chip) 전문기업인 코아로직( 표 황기수)은 2메가 픽셀급 CAP ‘CL722

S32’를개발, 한발앞서고화질카메라폰시 의시장트렌드를주도하고있다.

CL722S32는 JPEG 코덱과 Motion-JPEG 하드웨어 코덱을 사용해 동 상 캠코더 기능은 물론 Time Stamp

기술을 채택하여 동 상 촬 시 음향을 함께 처리할 수 있다. 또, 디지털줌 사용시 광학줌과 같은 연속적 줌인

효과를 구현하 고, I/O 및 코어 동작전압을 1.8V로 최소화하 다. CAP의 핵심기술인 JPEG코덱 기술의 축적

으로경쟁기업 비1/2 수준의메모리사용으로동일한기능을구현할수있다.

앞으로 코아로직은 5메가급 이미지센서를 지원하는 CAP와 MPEG4 기반의 MAP를 선보일 전망으로 동 상

촬 , 3D게임, 멀티메시징서비스가가능한고화질멀티미디어폰시 를열어갈것이다.

세계시장을 개척한다 ● 코아로직 황기수 표│ CL722S32와 더불어 앞으로 선보일

5메가급 이미지센서를 지원하는 CAP, MPEG4 기반의 MAP를 통해 휴 폰의 복합화 및 멀티미디어화에 응

할수있는토탈솔루션을마련하겠다. 또, 코스닥입성을계기로사업성과수익성을두루갖춘세계적인모바일

멀티미디어SoC기업으로도약해5년내10억달러회사로거듭날것이다.

PR 
Focus
황금알낳는카메라폰시장을선점하라!
휴 폰부품업계잇따라메가픽셀급제품출시

올해 메가픽셀급 카메라폰의 본격 등장으로 카메라폰 시장에 또한번 휴 폰 부품업계들의 뜨거운 경쟁이 벌어

지고 있다. 휴 폰용 부품업체 입장에서 보면 메가픽셀급 제품시장 안착은 곧바로 매출의 수직 상승과 수익

구조 개선으로 직결되는‘황금알을 낳는 거위’를 확보하는 셈. 카메라폰 콘트롤러 기능과 MPEG4 등 멀티미디

어 기능을 탑재한 칩들이 속속 발표되면서 시장 팽창이 가속되고 있다.

NHN, 상반기 매출 1000억 돌파 │ NHN( 표 김범

수)은 2004년 상반기 총매출액이 전년 동기보다

41.5% 성장한 1082억6000만원을 기록, 설립 6년만

에 반기 매출액이 1000억원을 돌파했다고 7월 20일

밝혔다. 업이익은 392억5000만원, 당기순이익 317

억원으로집계됐다.

NHN의 상반기 매출 1082억6000만원 중 광고 매출

이 161억3000만원(14.9%), 검색 매출이 340억3000

만원(31.4%), 게임 매출이 480억2000만원(44.4%),

EC 매출이 45억8000만원(4.2%) 그리고 기타 매출

이54억8000만원(5.1%)을차지했다. 

다날, 코스닥등록 첫거래│벨소리 다운로드 서비스업

체인 다날( 표 박성찬)이 7월 23일 코스닥에 등록하

여첫거래를시작했다. 다날은모바일콘텐츠사업부

문을 통해 휴 폰 벨소리, 통화연결음 등 무선인터넷

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. 최근 4년간 매년 평균

185% 이상의 높은 매출 성장률을 기록하며 현재 업

계시장점유율 1위를기록하고있다. 

다날은 지난해 466억원의 매출에 51억원의 순이익을

기록하며 벨소리 다운로드 서비스가 킬러 애플리케이

션이라는 점을 증명했으며 올해 들어서도 지난 1/4분

기 매출과 순이익이 각각 128억원과 14억원에 달해

불황에도내성이강한모습을보여주고있다.

넥스트인스트루먼트 코스닥등록 승인│ 넥스트인스트

루먼트( 표 오은진)는 코스닥위원회(위원장 허노중)

으로부터 7월 21일 코스닥 등록을 승인받았다. 이

회사는 LCD(액정표시장치)검사 장비를 제조하는 업

체로 지난해 463억원 매출에 51억원의 순익을 거뒀

다. 한편, 7월 22일 산업자원부의‘우수제조기술연구

센터(ATC)’로 지정돼 정부의 지원을 받게 됐다. 넥

스트인스트루먼트는 ATC과제인‘TFT-LCD 제조공

정의 핵심장비인 광학검사장비 개발’을 통해 세계

제1의 수준의 기술을 확보, 2000~3000억원에 달

하는 세계 TFT-LCD 시장의 주도권을 쟁취하고 나

아가 반도체 웨이퍼(Wafer) 광학검사장비 및

PCB(회로기판) 광학검사장비 시장으로의 진입을 목

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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